
Ⅰ. 서론

미세플라스틱의 연간 배출량은 최소 1천만 톤이며, 

2040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Thompson 

et al., 2024).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한 미세플라스틱은 각

종 식물과 동물을 비롯해 인체 건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은 토양 환경에서 식물에 축적되어 뿌리의 성장과 

발달을 억제하고(Sun et al., 2020), 해양 환경에서 병원성 

세균의 서식처가 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Kirstein et 

al., 2016). 더 나아가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따라 전

파되고,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을 통해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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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입될 수 있다(Thompson et al., 2024). 최근 연구에

서는 이미 간과 신장을 포함하여 뇌와 같은 인체 내부에서

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Nihart et al., 2025). 체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은 혈관 

생성 능력을 억제하고 세포의 괴사를 유도하는 등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Lee et al., 2021). 이처럼 

미세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보건 

문제로서,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미세플라스틱과 그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

식은 예방의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Baechler 등 (2024)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 총 1,960명 

중 49%가 ‘미세플라스틱’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해당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8%에 불과

했다. Deng 등 (2020)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응답자 총 480

명 중 단 26%만이 미세플라스틱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현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매우 제한적이며, 관련 정보의 전달과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대중의 인식 개선과 그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는 

선제적 지식이나 관심도가 있는 집단이 환경보건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천적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Seifi 등 (2025)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

틱 관련 교육용 앱을 사전에 받은 집단이 지식, 태도, 실천

의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이 결

과는 2개월(8주) 후에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따라서 대중에게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알리고 저

감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의 전달과 함께 지

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

러한 맥락에서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전

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주목받

고 있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 이슈와 연관된 기존 연구는 주로 

기본적인 인식 또는 행동의 개선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진

행되었으며,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 수준과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

이었다. 이로 인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중의 전반적인 

인식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세부 지식이 부족한지, 이

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의 설득 및 교육이 필요한지, 

인식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했을 때 미세플라스틱 교육에 대한 실

질적인 제언을 위해서 대중들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환경보

건 문해력(Environmental Health Literacy) 수준을 구체적

으로 파악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건 문해력이란 

환경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환경 정보를 활용

하여 건강 행동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

는데, 환경 맥락에서의 위험을 다루는 전문 지식을 더 이해

하기 쉽게 전달하고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고자 노력하고 

가르치는 행위가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대표적인 방

법이다(Finn & O’Fallon, 2015). 선행 연구에 따르면 환경

보건 문해력 교육을 통해 유해 물질 노출과 관련된 행동 변

화를 유발하고 실제 인체 내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는 결과

가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24). 이러한 연구 결과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입시켜 본다면 미세플라스틱 관련 

환경보건 문해력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물질이 단

순히 문제를 일으킨다고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인체 노출 

경로, 유해성 등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저감 행동

의 실천을 권장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세플라스틱 이슈와 관

련된 대중들의 실제 수요를 파악하고 그 연구 결과를 미세

플라스틱 관련 환경보건 문해력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

다면 보다 효과적인 환경보건 교육 및 건강 증진 행동 변화

의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이슈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지식 습

득과 친환경적 행동 형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대

상으로 하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청년기에서 형성되는 지식과 태도는 개인의 행동과 가

치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보건 영역

과 관련된 교육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공하면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Griffin 등 (2023)의 연

구에서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을 중학생 참가자들에게 

처음 제공하였을 때 불법 약물 오남용 감소 측면에서 실험

군이 대조군보다 50%의 높은 효과를 보였고, 13년이 지난 

후에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

하면, 청년기에 받은 환경보건 교육은 향후 개인의 친환경

적이고 건강 지향적 성향을 형성하고 해당 행동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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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미세플라스틱 이슈와 관련된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

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면 향후 행동 

양식과 건강 인식의 확산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한 환경보건 분야 영역에서 유의미

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미세플라

스틱을 주제로 한 교육 중심의 실증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

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바와 같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

한 대중의 인식을 다룬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청년들이 해당 이슈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

고 수용하는지 살펴본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청년들의 미세플라스틱 인식 수준을 파악

하고 그 개선 방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환경보건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교육 및 관련 커뮤니케

이션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와 인터뷰를 시행하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정도와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한 환경보건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결

과를 토대로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정책적·교육적 전

략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세플라스틱 이슈와 관련된 청년들의 인식 

수준 및 지식 습득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일회성 온라인 설

문조사 방식의 연구로 수행되었다. 설문지는 미세플라스틱

에 대한 지각된 지식,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 의도, 미세

플라스틱 저감 실제 행동,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한 

지각된 지식, 미세플라스틱 관련 상식, 참여자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을 통한 양

적 조사 결과의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 응답자 중 일부

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는 

빈도와 비율에 기반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인식 현황 위주

의 설문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보다 심층적인 차원의 

내용인 인식의 원인 및 배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에 대

한 구체적인 요구 및 개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현재까지의 미세플라스틱 이슈

와 관련된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교육 설계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

는 목적에 기반하였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연구 승인을 얻은 후(PNU 

2025-10-082-003), 2026년 1월 16일부터 2026년 1월 26

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단면적 조사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산광역시 거주 만 19세~34세 청년층 총 208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응답자의 최소 연령은 만 19세, 최대 

연령은 만 32세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3.2세

(SD=2.4)이었다. 본 설문조사는 청년들의 미세플라스틱 인

식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유용하였으나 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방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 해당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 방

법의 적용이 필요하였다.

청년층의 미세플라스틱 인식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 다

양한 의견을 얻기 위하여 실시한 후속 인터뷰에서는 성별, 

나이, 전공 등을 고려한 목적 표집 방식을 통해 설문 응답

자 중에서 고르게 선정하였다. 본 인터뷰는 설문조사 결과

를 보완하기 위한 탐색적 자료 수집의 성격을 지니므로 새

로운 의미 있는 진술이나 예외적인 응답이 더 이상 도출되

지 않는 시점을 자료 수집 종료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총 6명의 인터뷰 응답을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

터뷰 대상자의 최소 연령은 만 21세, 최대 연령은 만 25세

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3.3세(SD=1.37)이었다.

3. 연구방법

우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

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지각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슈(문제점, 사례, 해결 방법)에 대해

서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응답자 본

인, 가까운 지인, 대중이 각각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들도 함께 제

시하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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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묻는 문항도 포함하였다. 해당 문항들은 

Baechler 등 (2024)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되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

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과 관련된 요인으로 미세플라스

틱 줄이기에 대한 행동 의도, 실제 행동, 지각된 지식을 묻

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행동 의도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이 수행될 가능성을 높이는 동기적 요인을 의미하며, 

실제 행동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을 현재 실천하고 있

는 정도를 나타낸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한 지각

된 지식은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설

명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측정 문항들은 Borriello 등 

(2022)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의 취지에 맞

게 수정·보완하였으며,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

미세플라스틱 관련 상식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미세플라

스틱과 관련된 정보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미세플라

스틱에 관한 사실을 하나의 진술문 형태로 제시하여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총 25개의 문항으로 이

루어졌다. 미세플라스틱을 다룬 선행 연구들(Bakhshaee et 

al., 2025; Leslie et al., 2022; Luo et al., 2025; Sharma 

et al., 2020)을 참고하여 질문들을 구성하였으며, Correct

(맞다)/Incorrect(틀리다)의 이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나이, 성별, 최

종 학력, 미세플라스틱 관련 강의 수강 경험 등을 측정하였

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응답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인터뷰 

또한 진행하여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인

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현재 미세플라스틱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그렇

지 않다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현

재 미세플라스틱 교육과 관련하여 보충해야 할 점이 있다

면 무엇일까요?”, “향후 미세플라스틱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만약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 

본인에 대한 인식과 타인/대중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을 사용하였다. 수집한 인터뷰 답

변은 주제분석 방법을 통해 반복되는 비슷한 응답들을 하

나의 명제로 묶어 분류하였고, 다양하게 발견한 명제들을 

기반으로 결과를 논의하였다.

4. 자료분석

미세플라스틱 이슈와 관련된 청년들의 인식 수준이 어

떠한지 조사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 방법을 수행하였다. 

청년들의 인식 수준은 문항별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

들의 빈도와 비율을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파악하였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들의 수는 각 문항에 대해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리커트 7점 척도 기준 

5~7)로 응답한 참여자들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설

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IBM SPSS (IBM SPSS 29.0 

for windows,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

해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을 묻는 인

터뷰 내용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뷰의 자료 분석은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선

행 연구(Creswell & Poth, 2016)에서 소개하는 질적 자료 

분석 절차를 참고하여 전사된 인터뷰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초기 코딩을 수행하

였다. 이후 코드를 유사성에 따라 범주화하고, 범주 간 관

계를 바탕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연구자

들은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교환하면서 필요할 때 의미 단

위들을 반복하여 재조정하였고, 이를 최종적으로 다듬은 

의미 단위들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조사 대상자 208명 중 여성이 125명(60.1%), 남성

이 83명(39.9%)으로, 응답 비율은 여성이 다소 높았다. 응

답자의 최종 학력은 고졸 이하가 2명(0.9%), 대학교 재학이 

152명(73.1%), 대학교 졸업이 41명(19.7%), 대학원 이상이 

13명(6.2%)이었다. 학업을 포함한 전공별 분포는 인문·사

회 분야가 111명(53.3%)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뒤로는 공학 계열 27명(12.9%), 경영·경제통상 23명

(11.1%), 그 뒤로 자연과학과 의예·간호가 각각 17명

(8.1%), 예체능 8명(3.8%), 마지막으로 교육·사범 5명(2.4%)

이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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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6명 중 3명은 남성, 3명은 여성이었다. 

전공에 따른 분포는 인문·사회 3명, 공학 2명, 경영·경제통

상 1명으로 구성되었다. 실제로 반복적인 면담 과정에서 

응답의 내용이 일정하게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추가

적인 인터뷰를 통해서도 새로운 주제나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청년들의 인식 설문조사

1)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지각된 지식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65.4%)는 미세플라스틱이 무엇인

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슈(문제점, 사례,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96명(46.2%)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청년들의 미세플라스틱 관

련 개념에 대한 인식과 미세플라스틱 관련 이슈(문제점, 사

례, 해결 방법 등)에 대한 이해 수준 간의 차이가 있음을 나

타낸다. 

또한 주변 지인 및 대중(public)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각각 60명(28.8%)

과 58명(27.9%)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더 나아가 미

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주변 지인보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

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87명(41.8%)으로 집계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이슈에 대해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46.2%)와 대중이 잘 알고 있다고 지

각하는 정도(27.9%) 간에 발생한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

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11.5%(24명)에 불

과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에 만족

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Category Items n (%)†

Age

19-24 155 (74.5)

25-29 50 (24.0)

30-34 3 ( 1.4)

Gender
Male 83 (39.9)

Female 125 (60.1)

Highest level of education

High school education or below 2 ( 1.0)

Currently enrolled in college 152 (73.1)

College degree completed 41 (19.7)

Graduate-level education or above 13 ( 6.2)

Field of background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11 (53.4)

Business, economics, and trade 23 (11.1)

Natural sciences 17 ( 8.2)

Engineering 27 (13.0)

Medicine and nursing 17 ( 8.2)

Arts and physical education 8 ( 3.8)

Education and teacher training 5 ( 2.4)

Experience of microplastics-related 
lecture

Yes 10 ( 4.8)

No 198 (95.2)

Participation in microplastics-related 
activities

Club 9 ( 4.3)

Campaign 10 ( 4.8)

Others 2 ( 1.0)

No 187 (89.9)

Note. † Percentages may not add up to 100% due to rounding.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N=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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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청년들의 지각된 지식의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2)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 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실제 
행동,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한 지각된 지식

먼저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 의도와 관련하여, 생활용

품 중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을 줄이겠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참여자가 118명(56.7%)으로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천연 성분으로 만든 화장

품과 위생용품을 더 자주 구매하겠다는 문항이 102명

(49.0%)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화장품이나 옷을 구매할 

때 라벨을 확인하여 합성 소재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겠다

는 문항에는 70명(33.7%)이, 천연 섬유로 만든 의류만 구매

할 계획이라는 문항에는 59명(28.4%)이 긍정적으로 응답하

였다.

이와 같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 의도에 대한 긍정 응

답 비율은 문항 간에 차이가 존재하였고 전체적으로 고려

하였을 때도 반수에 가깝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생활

용품이나 화장품, 위생용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교체 주기

가 짧은 소모품과 관련된 행동 의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

은 긍정 응답 비율이 나타났지만, 의류와 같이 장기간 사용

이 전제되는 제품과 관련된 행동 의도에 있어서는 긍정 응

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두 유형 간 응답 비율은 약 

20%p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 의도와 비교하였을 때 미세플

라스틱 저감 실제 행동과 지각된 지식은 더 낮은 수준의 긍

정 응답 비율을 보였다. 실제 행동에 관해서는 미세플라스

틱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에 

46명(22.1%), 다양한 제품 중에서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

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에 59명(28.4%)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구매할 제품을 선택할 때 미

세플라스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문항에 29명

(13.9%), 구매한 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되지는 않았

는지 확인한다는 문항에 30명(14.4%)이 긍정적으로 응답하

였다. 해당 문항들은 노력 여부와 실행 여부에 따라 구분되

며, 이에 따라 긍정 응답 비율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한 지각된 지식에 관해서

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설

명할 수 있다는 문항에는 50명(24.0%)이 긍정적으로 응답

하였으나,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

동을 실천하고 있다는 문항에는 29명(13.9%)만이 긍정적으

로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해 알고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는 

간극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 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실제 

행동,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한 지각된 지식의 구체

적인 응답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3) 미세플라스틱 관련 상식

총 25개 문항의 평균 정답률은 87.7%(SD=13.1)로 나타

났다. ‘미세플라스틱은 매우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Items† n (%)††

Perceived knowledge of microplastics

I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what microplastics are. 136 (65.4)

I am well aware of issues related to microplastics (e.g., problems, examples, solutions). 96 (46.2)

I believe that people around me (e.g., family, friends, and colleagues) are well informed about 
microplastics.

60 (28.8)

I believe I know more about microplastics than people around me (e.g., family, friends, colleagues). 87 (41.8)

I generally believe that the public has a good understanding of microplastics. 58 (27.9)

I believe that education about microplastics is currently being adequately provided. 24 (11.5)

Notes. † Items are based on a 7-point scale (rang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7=“strongly agree”).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had
positive opinions was calculated by add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responded with scores from 5 to 7.

       †† Percentages may not add up to 100% due to rounding.

<Table 2> Participants’ positive responses about perceived knowledge of microplastics
N=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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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는 문항에 200명(96.2%)이 옳게 응답하였으며, ‘미세

플라스틱은 큰 크기의 플라스틱에서 떨어져 나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는 191명(91.8%)이 옳게 응답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응답자가 미세플라스틱의 기본적인 정의와 

환경 내 존재 가능성에 대해 옳게 응답하였으며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환경에 존재

할 수 있다’로 208명(100.0%) 옳게 응답하였다. 다만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다’에 응답한 사람은 

168명(80.8%)으로 특정 환경과 연관된 미세플라스틱 지식

의 수준 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전체 25개 문항 중 13개 문항에서 오답률이 10%를 

초과하였으며, 이 중 9개 문항은 오답률이 15% 이상으로 

확인되어 일부 개념을 중심으로 정답률의 편차가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는 89명(42.8%)만이 옳게 응답하여 전

체 문항 중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생분

해성 플라스틱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을 남

긴다’라는 문항에 133명(63.9%)이, ‘모유 속에 미세플라스

틱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문항에 152명(73.1%)이 옳게 응

답하였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원에 대한 문항에서 배출원의 

종류에 따라 지식의 수준 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페트병’, ‘화장품, 케어 제품’ 등과 같이 대표적으로 언급

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원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오답률

을 보였으나 ‘세탁한 합성섬유 의류’, ‘자동차 타이어’, ‘페

인트’와 같이 상대적으로 생소한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원에 

대해서는 모두 10% 이상의 오답률을 보였다.

미세플라스틱 관련 상식의 구체적인 응답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3.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인터뷰

본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파악

하기 위해 설문을 통한 양적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응답 

N=208

Items† n (%)††

Behavior intention for reducing microplastics

I intend to buy cosmetics and toiletries made with natural ingredients (e.g., facial cleansers, make-up, 
toothpaste) more often in the future.

102 (49.0)

I intend to buy only clothes made by natural fibres, such as cotton or wool, in the future.  59 (28.4)

I will read labels when buying cosmetics or clothes to make sure they do not contain synthetic 
materials.

 70 (33.7)

I will reduce my consumption of everyday items containing microplastics 118 (56.7)

Actual behavior to reduce microplastics

I always attempt to buy products that do not contain microplastics.  46 (22.1)

Whenever I choose between different products, I always try to buy ones that do not contain 
microplastics.

 59 (28.4)

Microplastics are one of my main considerations when I choose between products.  29 (13.9)

I always ensure that the products I buy do not contain microplastics.  30 (14.4)

Perceived knowledge of behavior to reduce microplastics

I am well informed about ways to reduce the generation of microplastics.  43 (20.7)

I already know alternatives to the plastic products I previously used.  49 (23.6)

I can explain specific actions that can reduce microplastic emissions.  50 (24.0)

I am practicing specific actions to reduce microplastic emissions.  29 (13.9)

Notes. † Items are based on a 7-point scale (ranging from 1=“strongly disagree” to 7=“strongly agree”).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had positive opinions was calculated by add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responded with scores from 5 to 7.

       †† Percentages may not add up to 100% due to rounding.

<Table 3> Participants’ positive responses about behavior intention for reducing microplastics, actual behavior to reduce 
microplastics, and perceived knowledge of behavior to reduce micro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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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한 질

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세플라

스틱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에 긍정

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인식이 형성된 배경과 이유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한 지각된 

지식의 수준이 낮았고 미세플라스틱 관련 상식의 편향성도 

발견되었는데 인터뷰를 통하여 이러한 불균형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의 미세플라스틱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보완하는 개선 방향에 대한 청년들

의 구체적인 수요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게다가 미세플

라스틱 관련 이슈에 대해 본인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긍정

적으로 응답한 비율과 주변 지인 및 대중이 충분히 알고 있

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러한 자기 인식-대중 인식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

지를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1) 미세플라스틱 공교육의 부재

현재의 미세플라스틱 교육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

한다는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불만족의 원인을 “현재의 미

세플라스틱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

일까요?”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들은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세플라

N=208, Unit: n (%)

No. Question† Correct Incorrect

1 Microplastics are very small plastic particles. 200 ( 96.2)  8 ( 3.8)

2
Microplastics can be generated as fragments broken down from larger plastic 
items.

191 ( 91.8) 17 ( 8.2)

3 Microplastics may exist in marine environments. 208 (100.0)  0 ( 0.0)

4 Microplastics may exist in terrestrial environments. 206 ( 99.0)  2 ( 1.0)

5 Microplastics may exist in atmospheric environments. 168 ( 80.8) 40 (19.2)

6 Microplastics originate from plastic products. 187 ( 89.9) 21 (10.1)

7 Microplastics can be generated by natural factors.  89 ( 42.8) 119 (57.2)

8 Microplastics can enter or accumulate in the human body. 207 ( 99.5)  1 ( 0.5)

9 Plastic bottles (PET bottles) generate microplastics. 198 ( 95.2) 10 ( 4.8)

10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generate microplastics. 198 ( 95.2) 10 ( 4.8)

11 Washing synthetic fiber clothing can generate microplastics. 186 ( 89.4) 22 (10.6)

12 Automobile tires generate microplastics. 181 ( 87.0) 27 (13.0)

13 Paint generates microplastics. 172 ( 82.7) 36 (17.3)

14 Biodegradable plastics do not fully decompose and leave microplastics. 133 ( 63.9) 75 (36.1)

15 Microplastics threaten marine ecosystems. 206 ( 99.0)  2 ( 1.0)

16 Microplastics interfere with plant growth. 204 ( 98.1)  4 ( 1.9)

17 Microplastics may exist in sea water. 202 ( 97.1)  6 ( 2.9)

18 Microplastics may exist in tap water. 174 ( 83.7) 34 (16.3)

19 Microplastics can penetrate into organs. 200 ( 96.2)  8 ( 3.8)

20 Eating canned food may increase the likelihood of ingesting microplastics. 167 ( 80.3) 41 (19.7)

21 Drinking bottled water may increase the likelihood of ingesting microplastics. 186 ( 89.4) 22 (10.6)

22 Consuming seafood may increase the likelihood of ingesting microplastics. 201 ( 96.6)  7 ( 3.4)

23 Microplastics can penetrate or accumulate in the brain. 171 ( 82.2) 37 (17.8)

24 Microplastics floating in the air can be inhaled. 172 ( 82.7) 36 (17.3)

25 Microplastics may exist in breast milk. 152 ( 73.1) 56 (26.9)

Notes. † Questions regarding basic knowledge of microplastics were answered using a correct/incorrect format. All statements presented 
in the questionnaire were true.

<Table 4> Basic knowledge of micropla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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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을 주제로 한 체계적인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교육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

었으며 그로 인해 관련 정보나 정책적 움직임에 대한 인식 

역시 낮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4(남성, 24세, 경영·경제통상): “일단 저는 당장 들

어본 적도 없으니까…. 아마 살면서 뉴스 이런 데서 보긴 

했겠지만…. 한 번도 이 개념에 대해서 노출된 적이 없더

라고요.”

참여자 2(남성, 23세, 인문·사회): “저는 미세플라스틱 교

육을 초등학교 때만 받아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설문에 참여하

기 전까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다가…. 근데 

또 뭔가 나라에서 막 나서서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관심이 없으

면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거니까….”

한편으로 비록 전체는 아니지만,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

동 의도와 관련된 일부 설문 문항에서 긍정 응답의 비율이 

반수에 가깝거나 이를 상회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와 유

사한 내용의 인터뷰 진술 역시 존재하였다. 미세플라스틱

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한 친환경적 

행동에 대한 높은 실천 의향이 나타났다.

참여자 4(남성, 24세, 경영·경제통상): “환경 교육 같은 거

는 솔직히 잘 듣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데서 교양 강의, 뭐 중·고등학교든 대학이든 그런 필

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수업에 그 미세플라스틱을 다

루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참여자 5(여성, 25세, 공학): “청소년기부터 과학 과목이나 

기술가정 과목에서 교육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의미 단위로 분절

한 후 코딩을 수행하였으며 유사한 코드들을 중심으로 범

주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단발적 교육’, ‘교육 지속성 부족’과 같은 코드는 ‘제한적

인 교육 기회’ 범주로 묶였다. ‘의무 교육 필요성’, ‘조기 교

육 필요성’과 같은 코드는 ‘제도적 교육 요구’ 범주로 묶였

다. ‘정보 접근성 낮음’, ‘정보 인식 격차’와 같은 코드는 

‘정보 불균형’ 범주로 묶였다. 해당 세 가지 범주는 ‘미세플

라스틱 공교육의 부재’라는 주제로 통합되었다. 

 

2) 미세플라스틱 유해성에 기반한 환경보건 문해력 교육 
필요성

미세플라스틱 교육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관련 이슈(문제점, 사례, 해

결 방법)에 대한 지각된 지식의 수준이 높지 않았고 미세플

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인 상식 수준

이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한 내용을 “미세플라스

틱 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라

는 인터뷰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확인하였으며, 해당 문

항을 통해 향후 미세플라스틱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구성

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

상자들은 공통으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

과 유해성 및 잠재적 위험성 등 구체적인 지식 정보를 대중

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 3(여성, 21세, 인문·사회): “일단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어요. 왜냐하면 그 교육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

이 없다 보니까 제일 근본적인 원인부터 중점으로 두고 

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1(남성, 24세, 공학): “개인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얼마나 파괴하느냐보다 인

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 성인 남녀의 몸에 축적된 미세플

라스틱의 양이라든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 가능한 

질병 혹은 질환과 같은 거를 극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경

각심이 생길 것 같고요.”

참여자 6(여성, 23세, 인문·사회): “일단 미세플라스틱이 

왜 유해한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해성을 깨닫지 

못하면 미세플라스틱을 피해야 하거나 제품을 덜 사야 한

다고 얘기하는 게 별로 소용이 없어지니까….”

해당 인터뷰 응답에서 추출한 ‘인체 영향 교육 필요’, ‘플

라스틱 유입 경로 교육 필요’, ‘플라스틱 속성 교육 필요’와 

같은 코드는 ‘위험 인식 및 경각심 유도’ 범주로 묶였다. 

‘맞춤형 교육 필요’, ‘일상생활 체험형 교육 필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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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는 ‘이용자 친화적 콘텐츠 요구’ 범주로 묶였다. ‘구체

적 정보 교육 필요’, ‘포괄적 정보 교육 필요’와 같은 코드

는 ‘교육 내용 개선’ 범주로 묶였다. 해당 세 가지 범주는 

‘미세플라스틱 유해성에 기반한 환경보건 문해력 교육 필

요성’이라는 주제로 통합되었다. 

3) 일상적 경험에 기반한 자기 인식-대중 인식 차이

미세플라스틱 관련 이슈에의 이해 수준에 대한 자기 인

식과 대중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설문조사 결과

와 마찬가지로 인터뷰 결과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미세

플라스틱 관련 이슈에 대해 본인의 인식은 높은 편인데 다

른 사람들의 인식은 낮은 편이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

일까요?”라는 질문을 활용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자기 인

식-대중 인식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자신의 인식 수준과 대중의 인식 수준을 모두 낮게 평가

한 참여자들도 일부 있었지만, 적지 않은 수의 참여자들이 

자신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이 환경보건 행동

을 실천하지 않는 실제 경험을 언급하며 대중의 인식을 낮

게 평가하였다. 이들은 실제 타인이 환경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경우를 직접 관찰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미세플라스틱

과 연관된 환경보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부족한 현실을 

강조하였다.

참여자 3(여성, 21세, 인문·사회): “뭔가 그냥 이게 환경 

관련해서 지나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플라스틱

도 한 번 헹구고 버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많이 목격을 했어 가지

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이건 그래도 내가 

지켜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대중들이 아직 관

심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여자 5(여성, 25세, 공학): “세상 사람들은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가 뉴스에 나왔을 때, 내가 직접 마주했을 때처

럼 직접 보고 듣고 했을 때 관심을 가지지 그 외의 시간에

는 솔직히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이 그 자신의 여가 시간 같은 때에는 환경 문제에 딱히 관

심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이제 전공이

니까….”

해당 인터뷰 응답에서 추출한 ‘환경 관련 분야 전공’, ‘환

경 행동 수행’과 같은 코드는 ‘경험 기반 높은 자기 인식’ 

범주로 묶였다. ‘타인의 환경 행동 실천 결여’, ‘미세플라스

틱 담론 형성 부족’과 같은 코드는 ‘관찰 기반 낮은 대중 인

식’ 범주로 묶였다. 해당 두 가지 범주는 ‘일상적 경험에 기

반한 자기 인식-대중 인식 차이’라는 주제로 통합되었다. 

종합하면 주제분석 과정을 통해 총 3개의 주제가 도출되

었으며, 각 주제를 통해 청년들의 미세플라스틱 인식 개선

을 위해 필요한 향후 교육 방향과 관련된 응답자들의 생각

을 파악할 수 있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청년들의 미세플라스틱 인식 수준을 종합적

으로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기 위

해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함께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

해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지각된 지식,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 의도 및 실제 행동,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한 지각된 지식, 미세플라스틱 관련 상식 등을 측정하였

으며, 인터뷰를 통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미세플라스틱 교

육에 대한 인식과 미세플라스틱 이슈에 대한 자기 인식과 

대중 인식 간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첫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지각된 지식 부분에서 청년

들은 우선 미세플라스틱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지만 관련 이슈(문제점, 사례, 해결 

방법)에 대한 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개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으

며,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으로 충분히 확장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

루어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는 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지각된 지식의 전문성 

결핍이 개인의 관심 부족보다는 교육 기회의 제한성과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 의도 및 실제 행동, 미세

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한 지각된 지식의 긍정 응답 비율

은 문항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미세플라

스틱 저감 행동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이해 및 

태도, 의지와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 요인, 해당 환경보

건 주제에 대해 지니는 낮은 관여도 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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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감 행동마다 각기 다른 특성에서 기인한 개개인

의 인식 차이 측면에서 보면, 행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고 수행의 난이도가 쉬울수록 행동 의도가 커진다는 설

명으로 문항 간 차이를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와 

관련된 결정이 빠르고 단기간에 소진하여 쉬운 교체가 가

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 의도의 긍

정 응답 비율이 절반에 웃돌았지만, 의류와 같이 다회·다년 

소비를 기반으로 교체 주기가 비교적 긴 제품에는 긍정 응

답 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 

다음으로 ‘앎’과 ‘실천’의 본질적인 차이 측면에서 보면, 

행동에 대한 지식과 실천적인 마음가짐이 있더라도 모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설명으로 문항 간 차

이를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

의 수행을 노력한다고 응답한 비율과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행동 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차이는 개인의 동기 수준이나 촉발 요인, 반응, 역량, 

과정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Faries, 2016), 개인의 통제

력, 사회적 반응, 습관 형성 등의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bb & Sheeran, 2006). 

마지막으로 관여도가 유발하는 행동 수준의 차이 측면

에서 보면,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해 단지 일반적이

고 추상적인 지식 이해 차원에 머무는 ‘설명’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과 더 나아가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으

로 적용하는 차원의 ‘실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

율이 차이를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관여도는 대안적인 설

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환경보건 행

동에 대해 자신과의 연관성 인식 즉, 관여도가 높을수록 행

동 의도가 강해지는 등 구체적인 행동 수행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Joo, 2018). 반면에 관여도가 낮으면 행동 의도와는 

달리 실제 행동까지는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관여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자기효

능감(Yang, 2021)이 낮으면 개인이 환경보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해당 이슈에 대한 

관여 의욕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환경

보건 정보를 관념적 지식으로만 인식하게 하거나 행동 의

도만 가지게 할 뿐 결과적으로 실제 행동의 실천 단계까지

는 도달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이 해당 이슈를 얼마나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실제 행동 실천이 달

라질 수 있다.

셋째, 미세플라스틱 관련 상식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상

식 수준이 특정 맥락에 편중하여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미세플라스틱의 존재 환경에 관한 상식 수준이 

고르지 않게 나타났다.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정답률을 보인 반면에 토

양 환경이나 대기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러지 못하였다. 이는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주로 해양 오염

의 맥락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토양이나 대기 등 다양한 환

경으로의 확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에 관한 상식 수준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청년들은 인체에 미세플라스틱

이 유입되거나 축적될 수 있다는 전반적인 사실은 높게 인

지하고 있으면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모유 속에 존재하거나 

뇌에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보다 전문적인 사실은 상대적으

로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이 다양한 경

로를 통해 인체의 서로 다른 장기들로 유입될 가능성을 충

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미세플라스틱

의 배출원에 대한 인지 수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탁한 합

성섬유 의류’, ‘자동차 타이어’, ‘페인트’ 등 일상적으로 흔

히 사용하거나 대체재가 없어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배출원

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현재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보 전달이나 교육이 

특정 소재나 사례 위주로만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 조

건과 배출 경로,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환경보건 

문해력을 강화하는 교육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이동

의 환경 내 순환 과정과 다양한 노출 경로를 포괄적으로 이

해하는 수준으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한정된 맥락에 기반한 교육을 시

행하고 있는 현황을 다룬 선행 연구(Jeon, 2022)에서도 이

와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 계열을 전공하는 

초등 예비교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3.1%

가 ‘미세플라스틱’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

으나, 전봇대의 페인트나 자동차의 타이어가 미세플라스틱

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각각 47.0%, 41.6%에 

불과했다. 이는 고등교육 과정을 거쳐 교직에 진입할 준비

를 하는 청년 집단 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과 배출원에 대

한 인식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해당 연구



102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43권 제1호

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서로 비교했을 때 미세플라스

틱에 대한 지각된 지식의 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배출원에 대한 인식

은 여전히 고르지 않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첫째, 청년들은 미세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체계적인 교

육이나 공적 정보 제공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이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이 아

직 주로 개인의 관심을 통해 우연적 또는 선택적으로 접하

는 정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인 환경보건 교육

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청년들은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환경보건 문

해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

뷰 응답을 통해 단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

는 기존의 미세플라스틱 교육과 낮은 수준의 환경 행동의 

실천 간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곧 미세플라

스틱의 발생 원인, 인체에 대한 유해성, 플라스틱 유입 경

로 등의 지식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전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행동 실천을 장려하는 교육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 

셋째, 청년들은 미세플라스틱 이슈에 관한 자기 인식은 

높게 판단하는 반면에 타인의 인식을 낮게 판단하였다. 인

터뷰 응답을 통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요인이 보통 타인보

다 자기의 인식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로 주로 언급되는 주

관적인 도덕적 우월감(Tappin & McKay, 2017)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오히려 응답자들은 일

상생활에서 타인의 친환경적이지 못한 행동을 직접 관찰하

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인식-대중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해당 응답의 내용과 응답자의 특성을 함께 고

려하였을 때,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거나 관련 계열을 

전공하는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교육이 현재 매우 제한

적인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배출 저감 행동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교육 차

원의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한 공적 교육의 부재는 설문

조사와 인터뷰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러한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의 

중요성이 일반 청년들 사이에서 주요 의제로 자리 잡는 것

을 저해할 것이다. 청년들이 미세플라스틱 관련 이슈에 대

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지 못하면 미세플라스틱의 영향에 

대해서 낮은 인식 수준을 지니게 될 것이고, 이는 미세플라

스틱 저감 행동의 자발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것이다. 향후 

미세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교육이나 캠페인이 시행되더라

도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

러므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전문적인 담론 형성의 기회를 

공식 교육 체계 내에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반 청년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환경보건 

문해력 향상의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가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하다는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

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강점을 부각한 뉴미디어 

기반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청년 세대와 미세플라스틱 

교육 간의 접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실제로 

미세플라스틱 교육에 기능성 게임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효

과를 보인 사례(Tiller et al., 2025)가 있는데, 이처럼 인터

넷 및 게임 문화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

털 미디어 접근은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관

심을 유도하고 정보 전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디

지털 미디어의 적절한 활용은 교육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보건 문해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삶과 밀접한 모습을 반영한 콘텐츠나 일

상적인 체험형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는 디지

털 미디어의 강점을 부각하여 실제 행동 유도에 유리한 이

용자 친화적인 콘텐츠를 제작 및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즉,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해서 친숙하게 

다루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단순 지

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청년 대상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일

상생활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 및 유입될 수 있는 경우

와 적절한 저감 행동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다양한 시나리

오 기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콘텐츠를 통해 학

습자가 자신과 미세플라스틱 이슈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느끼는 동시에 실제 생활 맥락에서 환경 행동을 이해하고 

적용해 볼 수 있으므로 환경보건 문해력 측면에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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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잠재력이 크다. 또한 콘텐츠를 통해 반복적으로 학습하

고 경험하는 과정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을 점차 습관

화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특정 미디어 환경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지속하여 환경 행동을 실천하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친숙함 및 체험 기반의 교육은 청년들의 

환경보건 문해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문

제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미세플라

스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수준 및 지식 습득 정도를 횡단

적 단면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

른 인식 및 행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편중이 일부 존재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직장인 등 다양한 성인 집단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표

집을 통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본 연구의 양적 조사는 자기 보고식 설문을 기반

으로 하고 있어 응답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실제 인

식이나 행동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소 편향되게 응답했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단편적인 관점이 아

닌 다각적인 접근으로 살펴보았고,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다

양한 상황적 맥락들을 고려하여 더욱 입체적으로 조명하였

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미세플라스틱 및 이슈에 

대한 단순한 인식 조사를 넘어 미세플라스틱 저감 행동에 

대한 의도와 실제 행동 간의 차이, 세부 영역에 따른 상식의 

편향성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설계하여 청년들의 

환경보건 문해력 실태를 확인하고 보건 교육이 나아갈 방향

의 실증적 근거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

한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미세플라스틱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을 질적 조사 방법인 인터뷰

를 통해 구체화함으로써 청년들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인

지하고 학습해 온 실제 경험과 교육 공백을 구체적으로 보

여주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다. 이러한 혼합연구 설계

를 통해 단순히 청년들의 인식을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향후 미세플라스틱 관련 보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

다. 환경보건 교육 현장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전

문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하지만, 아직은 관련 교

육이 그 내용과 범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청년들의 인식 결핍과 지식의 편중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

다. 더하여 인터뷰를 통해 청년들이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환경보건 교육에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를 접하거나 학습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적 공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미세플라스틱 관련 보건 교육은 다양한 세부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되 일정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통한 

학습 기회 제공을 보장하여 보편성도 확보하는 균형적인 체

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Ⅴ. 결론

미세플라스틱은 현재 진행형의 환경보건 문제로서 그 

소재적 특성과 잠재적 영향으로 인해 여러 학문 분야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 협업이 필요한 주제이다. 하지만 인식 개

선 및 교육의 현황에서는 실행 빈도의 부족 또는 내용적인 

불균형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시행 중인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

식이 공통으로 확인되었으며 환경보건 정보가 개인의 자발

적 탐색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향후 미세플라스틱 관련 보건 교육은 특정 계층

이나 집단의 자발적인 관심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적·정기적

으로 운영되는 공적 교육 시스템으로 들어와 다양하고 전

문적인 정보 제공의 빈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즉, 근본적으로 ‘기회의 부족’이라는 접근 가능

성의 문제가 작동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하여 우선 절대적

인 노출 횟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관련 교육이 개인의 관심에 따라 선

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필수 교양 교과목과 같은 구조

화된 교육 과정 내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 게다가 미세플

라스틱의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지식이 형성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기에 그 내용 또한 전문적으로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보건 교육 증진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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